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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산 용어가 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성차별적‘ ’

요소로 오인될 수 있어 저출산 을 저출생 으로 바꾸려는‘ ’ ‘ ’

움직임이 있음.

저출생에 따른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양육

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책 대상을 임신 출산 양육 시기, ,

여성의 역할로만 규정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양육 주체로

확대함으로써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극복과

인구유출 문제에 대응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출산장려 를 저출생극복 으로 용어를 변경함 제명 안‘ ’ ‘ ’ ( ,

제 조 안 제 조 안 제 조 안 제 조 안 제 조1 , 3 , 10 , 11 , 12 ).

저출산 을 저출생 으로 용어를 변경함 안 제 조 안‘ ’ ‘ ’ ( 1 ,

제 조 안 제 조3 , 11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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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저출산 용어가 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성차별적”

요소로 오인될 수 있어 조례 명과 조례 내용에 있는 출산이라는 용어를

“아이가 태어나다 라는 의미의 출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”

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조례명의 출산장려 를 저출생극복“ ” “ ”

조례 내용의 저출산 을 저출생 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“ ” “ ”

이와 관련하여

저출산 용어는 오랜기간 동안 법령이나 정책 등에서 공식화

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다는점,

저출산 용어는 이미 정책의 흐름이 임신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서,

존중하되 사회 경제적 제약을 완화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

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

사회공감대 형성과 함께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

사료됨.


